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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행:xt 댐 12:8) 
꺼7μ1 볕I옐 동펀 산으로 옮겨 뺨을 치니 A는 볕I엘'Ol요 동은 O뻐f 

그가그 랬써 여호와를 짧뼈 E떨 쌓고 뱉와의 댐을부르더니” 

아봐힘은단을쌓았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훌뻐|게는 커E렌 도 

전이요 영렁이었대창 12:1). 0빔라힘은 그 명령어| 전적으로 순종함옆씨 뼈님의 때가 되었으며， 01것은 꾀 베 

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아브라힘은 질십 오 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있괴장 124), 마침내 
가L엔 땅에 들어가게 되었대장 12:5) 그리고 익싹의 땅에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언의뻐| 따 

라 단을 쌓았괴장 12:끼， ‘뱉엘 동펀 t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장 12:8) 허」님을 
항뼈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X씬의 O뚫을 죽이는 곳에뾰 변힘밟었대칭 22:9'v1이 그는 살인의 문저때| 

대한 갈등보대출 20:13), 믿음으로 단을 쌓는 일을 선택했대히 1 1:17， 1에 

이삭은단을쓸~Iq 

맨에서 O뻐재| 의해 죽을 뻔한 경험이 있던 이삭 역ÁI 아브라효벼럼 단을 없때장 26:2히 그리고 꾀 쌓은 

단은 이g엔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대장 26:잃"'29) 

Op곱은단을똥~Iq 

야곱의 도망자 샌는 와롭고 고딜푼 삶의 연속이었다 1띔 집에서 떠나왔을 때 그는 자신이 혼I빠고 생각했지만 

한 곳에 01르러서 6에님을 만났고 그를 위하여 단을 쌓있으며 그곳 이름을 범엘 이라고 칭했대장 잉:1&ν19)， 그는 

가나안 땅 세캠 성에 01르러서도 단을 쌓고 그 01름을 1일멜로허F이스라엘r 01라고 불렀으며(장 33:18"-'20), 딸 ‘디니로 
밀미S빠 벌어진 저|쟁 족속과의 전쟁의 위기 잎뻐|서 다사금 ‘멤엘 에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괴장 

35:1), 야곱은 자신과 모든 쇠다들로 히어금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꾼 후에， 받엘 로 올라가서 틴을 
쌓있으며， 그곳의 이름을 일u멤엘 이라고 칭하였대칭 35:2"'3, 끼 
모세는단을쌓엣따 

모세 역시 ‘'01말렉 과의 μ움에서 승리한 후에 단을 쌓고 6에님의 승리를 선언했으며(출 1τ15)， 에님꺼써는 모세 

에게 딘을 쌓은 일에 대뼈 X써|하거| 가락|셨대출 20:24'"엉')， õ비님꺼써 모서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력주 

신 제단 그리고 그 제단에서 마우는 항기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항기이대고후 2:15} 단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항기요 E년눈 자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죽음의 항기이다 

l흩E월월룰￡찰UItli댐갚:얼잉-

3. 구익때l서 이방인을 위히여 하나넘께서 사용하신 각각의 사람들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잉장 1절~3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전체와 만세로부터 모든 믿는 자들 

에게 주어진 선교사명의 기초가 된다. 또한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구상 

에 있는모든족속을축복하시겠다는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형태로서 창세기 안에서 제시되고 있 

음을 발견할 수 있다{창 18:18, 22:18, 26:4, 28:1띠 

한편 ‘족속’ 游屬)이란 가족들로 모아진 단위를 의미하는데 아브라힐때l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의 범위는 가장작은단위에서부터 더 큰 집단까지를포함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 

복의 범위는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으로서 이방나라들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구빡1 나타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 

라는 것이 확실히 입증된다.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 열방의 모든 나라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똑같이 좋은소식을받을자들로모아진 것이다. 

@ 이방인으로서 믿는'-}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햄게 주신 약속 안에는 모든 민족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족의 단위뿐 아니 

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도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브라힐에게 허 

락하신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방인들 중 몇 사람을 찾아보자. 우선， 구약에 등장하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지는 누가 있는개 먼저 벨기세텍’ 이 있다. 그는 ‘살렘 왕 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으로 기록되어 있다{창 14: 18~20)， 이 가나안 사람은 천지의 주 

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으로 아브람 을 축복하였으며(창 14:1에， 아브라함’ 은 자 

신의 조카 ‘롯’ 을 구출하고 난 뒤에 얻은 노략물 중에서 십분의 일을 그에거l 바치기도 했다{창 

14:2이 그러면 가니안의 왕어요 제사장인 이 이방인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약속한 자 를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알고 믿게 되었단 말인7}? 성경은 여기에 대때 어떠한 실마리(hint)조차도 주 

지 않는다. 그러나 벨기세텍’ 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였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벨기세텍’ 이야 말로 구약에 나타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옹 자가 되었음을 말해 

주는 증거이며， 놀랍게도 메시아 또는 혜수 그리스도’ 라고 불리도록 약속된 자가 그의 반치를 

쫓는 자로 오신 것이대히 5:6,10, 6:20),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꾀디얀 굉야에 살던 제사장 이드로’ 를 예로 들 수가 있다. 그의 증거 

야말로 'o}라비아사막의 미디안펀빼 사는사람혐l게서 무엇을 기대할수 있을7l}?' 하고 생각 

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모세’ 가 ‘이드로’ 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f 바로와 애굽 

사람탬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모든고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구원하신 

일을 모두 전했을 때， ‘이드로’ 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히셨음을 기뻐하며 이렇게 찬송했다. “여호외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일았도다 여호와 

추수감사절 및 전倒교인 7f족언홉뼈배 

다음 주일m월17일)에는 2002년도 추수감사절 및 전(全)교인 가족연합예배를 드린다. 충현교회에서 아름답게 
정착되고 있는 빽연합예배는 그 주일01 ‘씀감샘’ 이기도해서 더욱더 소중하고 풍성한 예배가 될 것이다. 

확신하기는 이번 예배를 통해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참된 감샤 를 드리는 시간이 될 것이며， 아울 
러서 자녀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참된 감A써!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산住) 신앙훈련의 시간도 될 것이다. 바라기는 
충현의 모든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한 주간동안 지정된 찬송을 부르고(‘주간충현’ 6변에 있음) 말씀을 미리 
나눔으로써 신령과진정의 감A때배가되도록준비해 주시고 중직자들은 2부 예배를드려주시기 바란다.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자들도 단을 쌓~tq 

거짓된 한 A밤 ‘아간 에 의해 매배했으나 해」님 잎에서 돌이키고 마침내 승리한 ‘0101’ 성의 전투를 승리로 마친 
후 여호수01，는 여호와를 위6뼈 단을 쌓빠 그리고 그리심산 앞과 ‘에발’산 맴| 절반씩 나누어 서세수 않3)，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l축복’ 과 1짜’ õf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대수 없4) 비얄 과 ‘0써|라 의 숭배I털을 

격멸하끄} 했던 ’엘리OF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뼈괴왕상 1830"-'31) ’0싸왕 역시 D음을 쟁꺼lõ뼈 가 

증한 울건을 제하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였대대하 15‘:8), 
그리스도꺼|서 E뻐μ매뼈 언급효봐， 

지|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저|단은 그분의 X버|와 용서를 힘입는 곳이다 그래서 주꺼1*눈 6에님의 볍는 

저|단에 원망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대마 52• 24) 
제단은희생의장소이다 

Á~실 에님께 저μ를 드리는 제단은 희생의 장소이다 제단은 자신의 몸을 드려야 01는 영적 예배의 장설서， 서임 

과 영획하게 구멸되는 거룩한 j:{i.01대롬 12:1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될으로， 하 

나님의 O틸을 믿는 믿음에 따라 앨P는 X들이 ofLl님을 위뼈 살고자 하는 희생의 장소이대길 2;2이. 

단어써 우리의 시E떨 바친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진하는 것을 전무히리라고 했다 하나님의 저만은 기도하며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며， 

그의 백성들은 기꺼01 그왜서 시간을 보내는 법이대녹 23끼 

E뻐써츠삐의제사를 
6비님꺼A는 언제나 거룩한 제딘뻐|서 그의 백성을 ~ILI주신다 그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6μ피 떠Lf;\f 아니하 

시며 제단에서 및m뚜신대01 13:5)， 그러므로 01나님의 저|단에는 언제나 신렁한 제사를 드리실 거룩한 제사ε에신 예수 

께서 계신대벨전 25} 기역할 것이 있다 아벨의 맘음의 제사가 성경에 기록되었듯0 1 ，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가 드 

리는 믿음의 제사는 하늘에 있는 생영잭에 기록으로 남게 되리래 

는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출 18:1O~W. 

그후에 미드로’ 는 번제물과 희생을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출 18:12), 그렇다면 어떻게 ‘이드로’ 가 하나 

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드로는 여인의 후손에서 나올한 찌’ , 곧셈과아브 

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임하게 될 약속을 온전히 믿고 또 의지하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히여 볼 때에 ‘모세’ 가 ‘이드로’ 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여 주 

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구약에서 벨기세텍’ 과 ‘이드로’ 이외에도 ‘브올’ 의 아들 발람’ 을들수가 있다. 벌렴’ 

은 그의 고향 ‘유브라데’ 강변 ‘북-메소포타미아 에 있는 ‘브돌’ 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대민 

22:5-6), 빌밤’ 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벨기세텍’ 이나 ‘이드로’ 보다 더 이상히 여길 수부에 없 

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빌냄’ 은 예언하고 능력까1 받은 이방인이기 때문이다{민 22: 3잉.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있는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구별하기가 쉽지 않은사람이다. 그 

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빌니캄’ 이 네 번씩이나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 

다. 물론 벌림1 은 그의 어리석은 재치로 인하여 마침내 비참한 결과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지만 

(민 31:8,16, 벤후 2:1잉， 벌람’ 에 대한 기록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과 똑같이 높으신 하 

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중에 이방인 가운데서도 개개인을 부르셨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생 봐합’ 을 생ζL해도 마찬가지다. ‘라합’ 이 ‘여리고’ 에 숨어 들어온 ‘이스라엘 의 정탐 

꾼을 숨겨줄 때， 그녀는 ‘여리고’ 의 왕보다 씨스라엘’ 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녀의 증거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솔직하며 직선적이었다{수 2:8~W. 이것이야말로 구약에 나타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때문에 라향 은 신약성경의 믿음의 쟁章)인 히브라서 끄장 31절에 

믿음의 조상’ 의 이름으로 기록된다. 야고보’ 역시 라합’ 이 정탐꾼을 숨긴 그의 행동은 곧 그의 

순전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증거한대약 2:25), 그러므로 ‘껴호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라 

합 의 고백은 곧 구원자가 그에게 오실 것을 포함하는 고백이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 

하는 고백인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메시아， 즉 자신의 ‘씨’ 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한 부분을 믿는 것은 곧 약속 전체를 믿는 것을긍정하는 것이다 ‘모양 여인 

‘룻’ 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나오미’ 의 남편인 벨리벨렉’ 의 친척， ‘보아스’ 가 ‘룻’ 의 이야기 

(룻 1:1히， 즉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시어머니를 쫓아가기로 결정한 ‘룻’ 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는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룻’ 을 칭창하였다.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옹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 

라’(룻 2:12),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 에게서 태어난 ‘룻’ 의 아들 ‘오엣’ 은 다윗의 할아버지인 것 

이며(룻 4:17， 2잉， 메시애예수)의 조%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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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ING 

(Lμke 18:11~14) 

"But the tax-ga해erer， 

standing some distance awaκ 
was even unwilliη'9 to 

líft up his eyes to heaven, 
biJt was beating hi남 breast, 

SGyin9/ J 

God, be merciful to me, 
the sinner!' I tell you, 

this man went down 
to his house ‘justified rather than 

the other; for everγone 
who exalts himself 

shall be humbled 
but he who humbles 

himself shall be exalted" 

추낀흥헌 

Sermon for next week 

Today is ThaksglVing smd야 lt's the day that 

everyone wants to give thanks to the Lord. 

Many people are thankful for he때ng the Word of 

God preached each Sunday. Some people are 

grateful for their health , wealth , and general 

welfare. A number of people appreciate the good 

weather. And certain people are just happy to be 

here. 1 know a lot of people came to church today 

to worship , give their offering, and prepare all 

different foods for this special time. Each person 

here wishes to give thanks to the Lord. But what 

are we really thankful for? 

What ’ s the real meaning of Thanksgiving? 

Psalm 105:1 says, “ Oh give thanks to the Lord, 

call upon His name; make known His deeds among 

the peoples." The psalmist goes on to say, “ He has 

remembered His covenant forever, the word which 

He commanded to a thousand generations , the 

covenant which He made with Abraham, and His 

oath to Isaac. Then He confirmed it to Jacob for a 

statute, to Israel as an everlasting covenant" (vv. 8-

10). This Psalmist is giving appreciation to the 

Lord God for His eternal promise. 

When believers give real thanksgiving there is 

real power because spiritually they have peace and 

joy. They are happy. Jesus taught this p디nciple in 

the story concerning twci men, a Pharisee and a tax 

collector, who went up into the temple to pray. 

Pharisees were considered to be high, mighty, and 

righteous people and tax collectors were looked 

upon as low, weak, and sinful people. These two 

men went before God to give their appreciation 

and thanksgiving. Let ’s learn the heart of real 

thanksgiving by c10sely observing these two men. 

“ The Pharisee stood and was praying this to 

himself: ‘God, 1 thank You that 1 am not like other 

people: swindlers, unjust,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tax c이lector. 1 fast twice a week; 1 pay tithes 

of all that 1 get"’(vv. 11&12). This man lives a 

moral life and does moral things , but he doesn ’ t 

know what he really needs from God. He truly 

prays to the Lord but he doesn ’ t realize that he is a 

sinner. He thinks he ’s c1ean. He doesn ’ t know that 

he is giving thanksgiving for the wrong things. 

He ’s a religious leader who is looked up to by 

many people. Just think how many souls 

misunderstand and follow him for the wrong 

things. This guy doesn ’ t have a c1ue concerning 

the grace of God. God did a wonderful thing in 

sending His Son to die for him , but this:l!,Ihan 
doesn ’ t know and only shows the Lord what he has 

done. He focuses on human effort. He thinks God 

operates on a merit system and thus can be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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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When you ’ re thankful for salvation, you 

tell others of Christ. When you're thankful for the 

provisions God has blessed you with, you share 

them with others. When you ’re thankful for the 

kindness God has bestowed upon you, you pass it 

on . When you' re thankful for Christian 

fellowship , you extend that fellowship. When 

you ’ re thankful for prayer, you pray for others. 

This is the spirit of real thanksgiving. Sharing 

God’s love with one another is true thanksgiving. 

When the Holy Spirit comes into your heart you 

will have spiritual blessings and be able to witness 

to other people. You will have true thanksgiving to 

the Lord. 

The Pharisee was unchanged when he returned 

home. What a sad situation. True thanksgiving 

changes you. This Pharisee didn ’ t have true 

thanksgiving and because of it he went home 

without change. Indeed, by going to the temple he 

went to a very good place. He also went for a very 

good purpose, to pray. The problem is that he went 

home unchanged because of his pride. He didn ’t 

think he needed change. He didn ’ t think he had to 

change. Millions of believers leave God’s house 

each Sunday unchanged. Please don ’ t let that 

happen to you today. On this Thanksgi ving 

Sunday, open your heart completely and give God 

the praise and gratitude He deserves . True 

thanksgiving will change you and open the door to 

eternal life. You will spiritually change when the 

Son of God, the blood of the Lamb, comes upon 

you. 

You can see true thanksgiving in the tax 

collector's actions. He stood some distance away 

from the Pharisee and was even unwilling to lift up 

his eyes to heaven. He pounded his chest, praying 

“ God, be merciful to me, the sinner"(v. 13)! This 

publican faced his sins and in seeking God sought 

forgiveness. There’s nothinK superficial about his 

response. He knew he was a sinner. He knew 

God’s mercy. Praise God, this man went home a 

new man. He went home forgiven. Jesus said, “ I 

tell you, this man went to his house justified rather 

than the other;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but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v. 14). What a change’ Now, this tax 

collector could be truly thankful. 

Do you have true thanksgiving in your heart or 

are you just thankf비 that yωr son got into a good 

college, or that your daughter is beautiful, or that 

you got a promotion and will make more money? 

'Are you proud of these type of things? Don ’ t be 

like the Pharisee. You are dealing with the Lord 

God who gave His son for your eterna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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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률흩뀔흩}λ} 
(품 18:11~14) 

“ ... 세리는 멸리 서서 

감히눈을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가슴을치며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집에내려갔느니라 

무릇자기를높이는자는 
낮아지고 

자기를낮추는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갱생판목사 

참된감사의 의미 

추만흥현 

디음 주일 섭교 

디음 주일은 ‘추수감시주일’ 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히는 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 

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 
람들은 자신의 건강， 재산， 그리고 세상의 일반적인 행복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좋은 날씨에 대하 
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단지 이곳에 존 

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여겁니다. 추수감시주일처럼 

특별한 순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자신의 예물을 드리 

기 위해 교회에 1며，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은 이곳에서 주님께 감사하고자 합니 

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리고 추수감사주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편 105편 1절 
이 밀}해줍니다. ‘펴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 

다. ‘그는 그 언약 곧 천 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 
으니 이것은 아브라햄게 하신 언약이며 이썩l게 하신 맹세 

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 
라!' (시 105:8~10절) 이 시인은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주 하나 

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사람 

믿는 자들이 참된 감사를 할 때 진정한 힘을 체험합니다. 그 

것은 감사히는 이들이 영적으로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기 때문 
입니다. 감사하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기도 

하러 올라왔던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라새인은 자신을 높 
고 힘이 있으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고， 세리는 바리새인과 

는 반대로 자신은 전하고 보잘 것 없으며 죄 많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 

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참된 감사의 마음을 배워봅시다.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 

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지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례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끄~12절). 이 사람 

은 도덕적인 삶을 실F아가며 도덕적인 것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펼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는 진정으로 기도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죄가 없으며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고백과 용서 
받음으로 감째뜯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이 올려다보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흔들이 그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지 못한 채 그 
를 따르는지!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실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것만을 자 

랑하려고 늘어놓습니다. 그는 인간의 노력에 초점을 맞출 뿐입 

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상벌제도를 운행하시므로， 선한 행위들 
을 통해서 인간의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스 
스로 옆에 있는세리보다낫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결코세리와같은악한짓을한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는삶 

이 바리새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 

로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은 선한 행위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선 

물로만받을수있습니다. ‘너희가그은혜를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엠 2:8~9). 이 바리새인은 교만합니 

다. 그는 세리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세 
리와의 다른 점은 동정보다 교만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참 

된 감사는 감사하는 삶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할 

때，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에 감사할 때，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친절에 감사할때， 여러분은시힘을무사히 통과합니다. 성도 
의 교제에 감사할 때， 그 교제는 확장됩니다. 기타 감사해지 

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에 

대한 영적인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량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 

음 오에 오실 때，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다 
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 

러분은 주를 향하여 참된 감사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채 

바리새인은 집으로 돌아갈 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참된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겁니다. 그러 

나 이 바라새인은 참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그는 변화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매우 훌륭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교만했기에 변화되 

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화의 필요성 

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마 

다 변화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집을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께 주어진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추수감사주일로 보 

내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여시고 영광 받으실 자 

격이 있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참된 감사는 여 

러분을 변화시키며， 영생의 문을 열게 합니다.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은 영 

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리의 회개와변화 

여러분은 세리의 행동을 통해서 참된 감사를 이해할 수 있습 

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히늘을 향해 

차마 눈을 들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슴을 치 
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옴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 

고 기도합니다(13절). 이 세리는 자신의 죄를 직시하였고， 간절 
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 

- 이 죄인인 것을 일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뱃고， 이 사람은 새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죄를 용서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회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 

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4절). 진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세라는 진 
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어돌아가야함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감사가 있습니;깨 아니면 단지 여러분 

의 아들이 좋은 대흐에 입학하고 여러분의 딸이 아름다우며， 
여러분이 승진하거나 돈을 많이 별게 된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 

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형태의 것을을 자랑하십니까? 

바라새인을 닮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아 
들을 세%에 보내신 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 

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구원받 

。싸 할 필요가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이해하십니깨 
모든 무거운 짐과 문제들을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을 

가지고 나오지는 마십시오. 오직 그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감사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 

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 
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올리고， 변화되며， 그분의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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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 11 월(월) 
카르나타라입부훌월훌 

카르나타카는 4007H 종족들로 구성된 천오백만의 무슬림 중 7백만 정도가 있 
는 인도 남부지역의 이름이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그들 중의 겨우 10% 정도만 

이 자신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졌다. 

1. 카르나타카의 무슬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가지도록 기도 

하자. 

2. 새로 믿는 자들이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하며 펴l할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도록 기도하 

자. 

11 뼈 12월(와) 
흉흉.w외 
중동에는 여전히 종족간의 갈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슬람 세 

력과 기독교 세력과의 갈등과 다툼도 지속되고 있다. “이 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변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 

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후 5:20) . 

1.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개종자들을 제자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성령 충만한수많 
은남성과 여성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재행 1 에. 

2.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기도하자. 

11 월 13월(수) 
서부 아프리카의 소닌케민 

북부 아프리카와 서부 아프라카의 무역로를 개척한 소닌케인들은 순회하는 무 

역상 습관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이슬람을 전하는 원통력이 되었다. 지금도 막대 

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소닌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으나 이슬람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다. 

1. 소닌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원통력이 되도록 
기도하자. 

2. 소닌케인들의 ‘부(富)에 대한 열심’ 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 으로 바뀌도록 기도하자 

11 월 14월(목) 
여|멘 

예멘 사람들은 복음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다. 거리적으로도 멀지만 이 

슬람의 개혁으로 예벤 사람들이 많은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소수의 믿는 

자들은토착교회가없어고립되어 있다. 

1. 이슬람의 개혁 때문에 공화당의 힘으로 이 나라가 강해지고 있다. 냐리를 무슬림화시키 
기 위해 예멘 사람흙l게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도챈l. 

2. 이 국가에 그리스도의 일문이 들어갈수 있는 기회를주시도록 기도하자 

11 월 15월(룹) 
HIV와 AIDS 

HIV는 AIDS(에이즈)로 발전되기 전 단계이다. 이슬람 안에서 HIV와 AIDS에 

걸린 환자들은 정죄의 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들을 정죄한 

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1. 에이즈로 생긴 고아들과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 히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구원을 얻고 믿음생활하도록 기도하자. 

2. 田V와 AIDS에 걸린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이 

들을 핍빅하는자들이 오히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도록 기도하자. 

11 월 16월(톨) 
Ot.흩가니스탄 

몇 년간의 전쟁과 가뭄， 탈레반 정권 아래에서의 암울했던 시간들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은 아프칸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 

의 옴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1. 전쟁과 기아를 피해 서쪽으로 피난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자기 민족 

을향한하나님의사뱀감 

동을 받아 위험에도 불구하 

고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 

하러 돌아오도록 기도하자. 

2. 아프가니스탄의 믿는 자들이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소 

망이 없는 자국민들에게 그 

리스도 안에서 얻은 소망을 

나눌수 있도록 기도하자. 

11 월 17일(주얼) 
터키-상반되는땅 

동양과 서양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 중동과 중앙아시 

아가 만나는 땅 터키. 이곳에 

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 

회가 모두 있던 곳이다. 이제 

이곳에는 다시 성령의 불길 

이 일어날때이다. 

1.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문이 적다. 하나님이 이 땅을 섬길 사역자를 일으키시도록 기도하 

자. 

2. 터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접대의 은사와 부지런한종의 은사는 하나님이 당신 
의 구원계획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준비하신 것들이다. 터키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 

접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λ}를 바르게 λ}용할수 있도록 기도하자. 

인용 ,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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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 화해(reconciliation)의 정행자 

십자가의 성취를 보여주는， 네 번째 이미지는 ‘화해’ 이다. 사실 이 화해는 우 

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미지이다. 우리는 종종 분란이 있는 가정을 볼 수 있으며， 
적대감을가진친구나동료들을볼수가 있다. 이들이 문제를해결했을때， ‘화해 

했다’ 는 말을 듣는다. 이렇게 화해했다는 것은 가족 관계를 회복했다거나， 우정 

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전제되는 것은 원래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화해의 성경적 

인 개념과도 바로 연결된다. 화해란，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바른 관계로 있었는 

데 그것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하나’ 가 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신약 성경 가운 

데서 화해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게 말씀하는 구절은 고린도후서 5:18-21의 말씀 

이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화해의 창시자라 

는사실이다. ‘모든 것’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바울은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을 주어로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본문에는 여닮 개의 통사 하나님 

이 화해를 이루심， 하나님이 주심， 하나님이 부탁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 

여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심-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집행자라는 사실이다. 위 본문 18과 19절에서 바울은 각각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 떻게 화해를 집행 

하셨는가?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 

하여 죄를 삼으셨다’ 고 진술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 

기를 거절하시고 대신 그 죄를 그리스도에게 돌리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 

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에 하나님과 

인간은 화해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과 결코 화 

목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 

가로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가 바로 화해의 사신(便昆)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 

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화해의 일을 이루셨다. 하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놀라운 진리는 “그리 

스도를 통하여”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선포 

하신다는사실이다. 
(이성욱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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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일꾼 명딘 

2003년 그리스도의 몸 세무는 복음의 일꾼들 
오래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의 신실한 고백이 있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1" 오늘날에도 주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신실 

한 일문들을 부르신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따라 내가 일문이 되었노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 
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 
라?' (엠 3:7- 9) , 

당 획 
서기 / 노광헌 부서기 / 이형수 

에배위원회 
예배위원장 / 최대원 지도목사 / 김영훈 
서 기 / 황의만 회 계 / 정청길 
예배부장 / 최기홍 오진국， 최지윤， 신상수 
성례부장 / 한송규 김영은 
안내부장 / 전홍렬 이실호，정청길 
헌금부장 / 황의만 강철형 

찬양위원회 
찬양위원장 / 이 훈 
서 기 / 최윤덕 

찬앙대 대징 지휘 
기브리엘 박홍규 서준성 

입마누엘 최윤덕 기"치o그L-

임D뉴엘왜|스트리 

할렐루야 이싫 강임구 
할렐루야왜|AE라 악(김유정) 

이멘 이계인 박찬우 
O멘오케스트라 

뱅엘 진홍용 강입구 

뱀엘오케스트라 악(이에스데 

호신나 박순옥 서준성 

실로임 이계인 b「H。니|λT 

예 본 김구형 고범석 

예본왜|스트라 의바김소현) 
핸드벨 키口스。오「 송재월 

만도린 이연순 조태수 

제l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 원웅철 

서 기 / 박찬섭 

교회학교 부장 지도 

영아부 윤석민 한영준 

유아부 김철환 김정연 
유치부 함철주 정연희 

유년부 김중선 하종철 
:옥ζiτ t=r-t「i 송두섭 임현덕 
소년부 고승균 장훈 
중둥1부 장철환 최종철 
중퉁2부 김승곤 이희식 

중퉁3부 정선현 정진호 

제2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 김구형 
서 기 / 진홍용 

교회학교 부장 지도 
.ïlτ%J 닙「 김구형 김정수 
대학부 진홍용 류병회 
청년1부 고제승 김용덕 

제3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 엄필성 

서 기 / 박덕양 

교회학교 -닙jL'-J 지도 
청년2부 이태식 안창덕 

장년1부 최지윤 김동하 
장년2부 강모용 이수근 

장년3부 엄필성 정현민 
-ι」、OJl닝「 황의만 이종대 
신흔가정부 한송규 방준영 
사랑부 이창호 노경묵 

반주 
한경숙 

조희영 

펀(윤지원) 
백금옥 

펀낌영애 
김윤경 

펀낌지현) 
오수미 

편(백선욱) 
김신영 

임효선 

구지의 

편(권주엔 

지도목사 / 여성기 

회 계 / 이계인 

부대징 총무 
권병철 /정부희 이경재 
입장식 /김숙자 T 。T배ET〈-

지복근 
박싱대 /음호순 바~T。딩나 

김지혐 

김신국 / 빙소애 이앙선 
박상미 

앙기수 /원길자 구자은 
신보경 

양신자 이화자 

윤석민 /김충자 저ζ〉여o더--， 

흥원석 /조혜순 주순희 

이복희 

구영회 최근준 

지도목사 / 정진호 

회 계 / 노영한 
위 원 / 박철구이실호 

부지도 부감 
김성호 /서명숙 
구재완 / 장영저 

정원근 / 손유비 

이종원 / 김유순 
김동욱 / 성향록 -
홍성욱 / 김영숙 
김홍기 / 박옥자 

신광철 / 이얘나 
강민철 강태영 / 김순임 

지도목사 /류병희 
회 계 / 고제승 

부지도 -님r~디L 

김영진 홍원석 / 조혜순 

이수경 양기수 / 김은심 

이달옥 / 원길자 

지도목사 / 이수근 

회 계 /조종환 

부지도 부감 
박필례 / 윤수원 
박문태 / 이영자 
최차용 / 박영엽 
김영록/이혜숙 

안병호 /우순성 
김규석 / 전경금 

이명희 / 정호진 

에바다부 조종환 박인기 김정신 권 철 / 박부미 

탁아부 안종욱 홍순애 김창국/은필례 

새가족부 박덕양 여성기 안태순，김말자 안석현 / 박명엽 

전도위원외 
전도위원장 / 김광남 지도목사 / 여국근 
서 기 / 전홍렬 회 계 / 박철구 

전도부장/김광남 직능부장/전홍렬 

농어촌부장 / 박철구 전도대장 / 한송규 

남녀전도부장 / 황의만 이미용전도 / 전홍렬 

교정전도 / 없앵 경찰전도 / 노영한 

실 업 인 / 권명옥 
학원전도 / 없앵 
위 원 / 강철형 

선교위원회 
선교위원장 / 김의철 
서 기 / 김영수 

회 계 / 이태식 

의료선교부장 / 이종석 

외선부부장 / 김영수 

군전도 / 김구형 

법조인전도 / 없앵 

지도목사/ 이종철 

외선부지도 / 김황곤 

외선부부지E김봉현，송요한， 윤정훈 

위 원 / 이병학， 엄펼성， 이 훈， 김영길， 이종섭， 진홍용， 원웅철 
김구형 ， 고제승 

봉사위원회 
봉사위원장 / 김영길 지도목사/ 노경묵 
서 기 / 정태두 회 계 / 강철형 
구제부장 /강모용 차량부장 / 안동현 
위 원 / 조인제 ， 김단용，신상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 당회장 
위 원/ 노광헌， 김의철， 이병학， 최대원， 이 훈， 이종석 , 진홍용， 

이형수 

위 원 / 노광헌， 이 훈， 임무천， 이형수 
사무국장/김영달 통산부장 / 김종구 
기도원감 / 김종구 상조회장 / 김종구 

재정위원회 
재정위원장 / 이 훈 서 기 / 안종욱 
회 계 / 박홍규 

위 원 /김의철，노광헌， 이종석 ， 임무천，진홍용 

건축위원회 
건축위원장 / 임무천 서 기 / 황영일 

회 계 / 최지윤 
위 원 / 오정헌，최무길，이정우， 김영달， 김영은 

감사위원외 
감사위원장 / 이병옥 서 기 / 이종섭 
회 계 / 정운석 
위 원 / 최무길， 전홍렬， 박덕양， 정청길， 고체숭 
경상부감사/이병옥 

법인운영위원회 
법인운영위원장 / 노광헌 

위 원 / 이병학， 남선우， 차신득， 안종욱， 이형수 

기획위원회 교육훈련원 
기획위원장 / 이종석 지도목사 / 김동하 임현덕 원 장 / 당회장 부원장 / 이종석 

회 계 / 이실호 기획실장 / 이형수 서 기 / 이형수 지도목사 / 서광진 서기 / 이형수 

회 계 / 원웅철 
위 원 / 김의철， 최대원， 엄필성 ， 이 훈， 김영길， 김광남， 김구형 

교구위원회 
교구위원장 / 이병학 

서 기 / 김단용 

교구 교구장 목사 전도사 

김천채 고굉환 키티여o스니-

2 박홍규 여국근 장혜구 

3 노영한 여성기 윤인숙 

4 김구형 이수근 신동자 

5 이종섭 서굉진 1gl 디급‘이，1 

6 엄필성 나굉영 이옥주 

7 김은호 ~~3등L 조옥자 

8 정운석 바。I?〈:여。 요빼순 

9 김환기 김영훈 정연희 

10 이태식 이성욱 홍순애 

11 기"여o스 ’ ?디1→꾀←서。 최문실 

12 원응칠 위건랑 한영준 

13 배춘식 김익환 김정연 

14 김딘용 이유진 김정신 

15 이갑재 기c요ζ〉더--， 김정자 

16 키디여。낀g 인창덕 강덕필 

17 김종구 노경묵 김연식 
임현덕 전은회 

19 고제승 르TI벼。-히1 이수경 

앵정위원외 

지도목사 / 정현민 
회 계 / 이태식 

지 역 장 간새남/예 

이보신 2 ，0 1승득 3，마도원 4，정규호 최세진 / 이정미 

5김￡댁 6 김대웅 7 g이t슬한계원 182 0 구|부원성선 
9 김욕조 10 박칫식 1 1 

1 김영달 2， 01계인 3，박병택 4구재왼 문홍무 /신정숙 

5， 01싱해 6， 01영환 7박장서 8 정운환 
9김문섭 10 박홍규11 박S때 12，흔녕규 

13 엄복섭 

1김종춘 2김형곤 3 김희신 4 김성호 이경재 /정은희 
5， 01달옥 6김신국 7 정징수 

1오순도 2，신광칠 3 ，박필래 4，박우현 이홍우 / 뻐|순 

5 문효식 6 신선길 7 류기명 8 이상석 
안석헌 2 횡인주 3 S양길 4 김달현 정태동 / 임복례 

5진종일 6 앙기수 7 ，0 1지은 8 집석윤 

1 ， 01실호 2김규석 3，박광식 4김조석영구주 키디여。 '9- 1 기 디저。오「 

5 고제승6 김태식 7 운연식 8 

1 박용기 2표왕렬 3 입장식 4 징길남 조증민 /유선덕 
5 전계쓰16 속두성 7 이인광 

1추병창 2박승길 3인노수 4，0 1인원 김을필 /박은주 

5백종현96김，이중만선기 17O진 최용차해욕 8 손기현 

1동빙용운 2강희장 3，정재모 4홍성욱 이상복 /정옥련 

5 권절6 엄기정 7 김승곤 8 조증굉 

9，이명희 10，박댐 

1 장영환 2김경환 3 노태경 4 허명호 김현배 /김복수 

5김영록 6조영절 7 최지윤8 강만호 

1 석영식 2김종만 3장절환 4김질환 깅종묵 / 태명자 
5 박호용 6，박주환 7，김인술 

1 정영래 2 이병영 3 힘철주 4 윤유선 이승우/ 한애현 
5，정원근 6，강태영 7 ， 01성섭 8， 01증원 

1 이절 2 최준호3권영주 4김은칠 장절규 /김워지 
5 임채봉 6 강진택 7 장절규 

1 조활! 2 전은배 3 이정탁 4 김동욱 김영환 /김병희 
5，황기용 6 강만수 

1최호일 2백|련 3 남용칠 4 허오 남용칠 /김부영 

5 이깅근 6 박황H 
1 김병권 2김장영 3 이상범 4 흥원석 이기숙 /현경남 

5，임무천 6，징용희 7 ，0 1기숙 
1윤석민 2 이호일 3정부조 4 정신현 송영준 / 신옥지 
5，~뺑호 6 김E뚱 7김연근 8김홍기 

9 권병칠 10진학래11 이인영 12 유싱빼 

13，박굉래 14힌벤교 15，박장근 16， 01용헌 

행정위원장 / 진홍용 서 기 / 김영달 회 계 / 김영은 

교육훈련원 원 감 지 도 

교육연구원 이종석 서광진 

성경연구원 키디.g.j 송ι 이수근 

유 아 원 안종욱 

전도훈련원 김광남 여국근 

선교연구원 김의철 이종철 

충연장학외 
회 장 / 당회장 
부회장 / 이 훈 지도목사 / 김용덕 

위 원 / 노광헌， 진홍용， 김구형 , 고제승 

제직회 
회 장 / 당회장 
서 기 / 안석현 
부서기 /김승곤， 임창식， 함철주 

집사회 
회 장/장철환 
부회장 / 고숭균 

권사회 
권사회장 / 명정옥 
서 기 / 이순자 

회장 
1지회 오화자 
2지회 이경현 
3지회 신영순 
4지회 한영덕 

노회총대 

부회장 
정호진 
김숙자 
유영회 
조숙 

지도목사 / 정현민 

지도목사 / 이종대 

0 , 6, 10 , 14) 
(2 , 7, 11 , 15) 
(3, 8, 9, 12) 
(4 , 5, 13, 16, 17) 

노회총대 / 노광헌， 이병학， 이 훈 

충현교회 유지재단 
이사장 / 김성관 

이 사/노광헌， 이병학， 차신득，김광남，이하영 
감 사/ 엄필성 ， 송환창 

재단법인총연풍산 
이사장 / 김성관 

이 사 / 노광헌，이 훈， 김영길，김재명，이하영，박인건，안종욱 
감 사/ 정운석 ， 전홍렬 

사회복지법인 충연복지재단 
이사장 / 김성관 
상임이사 / 김재명 

이 사 / 김의철，노광헌，김광남，윤성철，임무천， 진홍용， 
전홍렬， 김구형 

감 사 / 차신득，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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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니눔 

제706호 

1- ι ~εFμF 
Î 7 Il Ó 자가를살펴고 

동0'， 봉천 2구역/구역장김학선， 전옥순 잡사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의 죽음 안에서의 연합과 교제이 

지만， 고린도 교회는 불평과 불만 

이 가득했다. 구역원들은 그 이유 

를 말씀에 나온 대로 ‘자기를 살 

피지 않았기 때문’ 즉，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누고， 각자 

가 자기를 살피지 않았던 경우를 

‘· 고백했다. 

한 구역원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성만찬 때에 정말로 훌쩍거리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곤 했었는데 ， 요즘에는 다른 ‘불화’ 로 인해 생긴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니까 그러한 감통이 사라졌다고 고백했다. 이 

고백에 대해 다른 구역원들도 비슷한 경험을 나누며 회개했다. 

구역장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연합한 한 형제요 자매인데 ， 서로에 

게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은 주변의 죄만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아 

직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 우 

리가 죄인이며 ，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수 없다. 그러나나의 죄를돌아보지 않고다른사람의 죄를 보게 되면， 고 

린도 교회처럼 불평이 생기고， ‘불화’ 를 만드는 것이다. 

임선 영 권사는 “예수님 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고 그 피와 살을 대하 

면 나의 죄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무엇을 

불평하는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라고 말하고， 다 
음성찬에서는참회하는마음으로자기를살피기를촉구했다. 

성만찬은 주님과 ‘나’ 와의 관계이다. 주님 앞에서 오직 ‘자기를 돌아볼 때’ 각 

성도는 한 형제 ， 자매로 연합할 수 있다. 성만찬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돌아보면 
오히려 불화가 생긴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삶 속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필 

요할 때 하는 것이다. 충현의 성도들이 성만찬을 통해 한 형제 ， 자매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권요셉기자) 

쳐다곰주을l 한송 

305찬 “사처에 보바란 불어 ql고 ” o '2" c1 '0 를 <

1967년 개편찬송가 편찬시로 전영택 목사(1894-1968)가 작시하였고， 구두회 

(1921- )장로가 작곡하였다. 크리스천 가정은 곧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은 모든 일이 다 즐겁고 복되고 감사할 뿐이다. 
1절. 시절에 봄바람 불어 al고 하나님 아버지 모섰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잡 즐거운 동산이라 

후럼 고마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심기는 우리 집 

고마와라 잉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덕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 참송은 예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만져주시는따뭇한가정이 느껴지도록부 

드럽게 불러야 한다. 특히 후렴에서 높게 올라가는 부분을 조심해야 하며 ， 두 번의 

“엄마누엘” 이 나오는데 그 음의 구성이 같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정확히 불러야 한 

다. (찬앙위원회) 

+앙호겉 

6교구 양태혁 정도(납72세) 위암인데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자가에서 기도 중 

입니다. 환우를향한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기도해 주세요. 

9교구황순화권사《여'68세)폐암말기로치료중입니다. 환우를향한하나님의 

돗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13교구황순71 정샤(여'50세)온몽이 마비되는 「근육위축성 측삭병」으로자가 

에서 투병 중입니다. 환우와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 

도록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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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죄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실램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찌어다 

내가 내 형제와붕우를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구하리로다 

전혜)펀 121편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뭇을 시행하시며 너를 지켜 모 

든 악에서 면케 하신다 는 것을 단호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시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122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정의 발길을 옮기는 

자가 예루샘 성， 곧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째로 작정핸 노래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뼈하였도다 
예배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누구나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라이다 

하였나이다!' (시 27:8). 마지못해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나 남편， 아내들도 있지만 그러한 강 

제력은 길어야 몇 년일 뿐，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리스도인은 자원해서 예배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일까? 122편의 저자는 다음의 세 가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 

다. 예배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필요를 알려주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결정을 

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옛적 히브리인에게 지정된 예배장소였습니다. 그곳 

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뚫 창조쨌고 구속하였으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죄에 대한 

책임 없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진리와 만났습니다. 

예루λ갈랩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능과 지식， 건강， 배경， 언어， 경쟁심 등의 정도와 수준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예배 때에 함께 모여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좌정앨定)하셔서 내적 · 외적 

연합을 건축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탄탄하게 잘 지어진 곳， ‘각 지파가 올 

라가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 곳，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골3:10) ，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으며않후 2:13),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롬 8:14) 그 길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도 알게 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따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배 시에는 각기 다른 모든 지파가 단일한 민족으로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기능했습니다 

예배 때 우리는 각기 다른 장소 다OJ=<한 상햄l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 

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뭇을 행합니다. (다음주에 계속è) (엄혜원 기재 

앓 J.H가족을 소개압니다 

‘01.효셉’ 앙도를 소개합니다 

아내와의 사이에 1남을 두었고 자영업을 하고 있 

습니다. 군 복부 중 전도를 받았지만， 믿음 없이 교 

회에 다니다가 제대하고는 신앙생활과 멀어졌습니 

다. 어느 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집에 

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이 충현교회였습니 

다. 불교도인 아내에게는 교회에 나가자고 말하지 

못했고， 아들하고만 함께 교회에 퉁록하였습니다. 

교회에 오면 분위기가 낯설고 어렵고 힘들 것 같았는데 의외로 마음이 편안해서 

좋았습니다. 군복무시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다른생각을갖지 않았는데 ， 교 

회에 둥록하고 새가족부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 

며 구원을 주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4월에 교회에 첫발을 내딛은 후부터는 

늘감사하는마음입니다. 

새가족부 선생님이 매주 반겨주시고 같은 반 성도가 나오지 않았을 때 안타까움 

으로 기도하는 퉁 새가족들을 형제나 자식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인상에 남습니 

다. 저도그렇게 성도들을섬겨야겠다는마음이 둡니다. 
(효택정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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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악교 

‘'7'1가 자라DH .. . "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 

라" (녹 2:52), 아침에 일어날 때 ，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 가정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D} 있다. 그것은 이삭이가 자람에 따라 예수님 닮은 지혜로운 아이 

로자라는것이다. 늦퉁이라서 남다른관심과사랑을가지고키우기에 ， 행여 반작 

용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이가 될까봐 더 많은 기도를 한다. 다른 아 
이들과 달리， 아빠 손을 잡고 주일마다 유아부에 와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햇수 

로 2년째가 되어 유아부를 졸업할 때가 되었다 2월생이라서 3세 때 유아부로 오 

는 날부터 아빠를 떨어지지 못해서 근 반년 정도를 울면서 유아부에 다녔다. 맨처 
음 유아부에 올라왔을 때， 매 주일마다 우는 이삭이를 보고 예배하기는 커녕 ‘어 
떻게 혼자 떨어질 수 있게 할까? 가 나의 큰 고민이었다. 주일이 되기 전날부터 

유아부에서 흔자 예배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막상 주일이 되면， 유아부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매양 가볍지가 않았고 그 약속을 지킨 것은 반 년정도가 지난 후 

부터였다. 
매 주마다 유아부실 입구에서 울며 아빠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곤 했던 이삭이 

가 지금은 예배도 잘 드리고， 성가대도 잘 셔고， 유아부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집에서는 유아부에서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하기 

도 하고， 목사님 흉내도 내며 ， 가정예배 때는 대표기도도 곧잘 하고， 흔자 놀 때는 

찬양을부르기도한다 
겨울성경학교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들은 성경이야기와 인형극은 1년이 지 

나도록 이야기를 한다. 요즘은 “그렇게 좋은 천국에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천국 

에 갈 수 있어요? 아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이를 천국에 오라고 하시지 
않죠7’하며 ， 천국과 지옥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삭이를 위해서 십 

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는 복음도 제시할 줄 안다 길거리를 가다가도 교회의 
십자가만 보면 반가워하며， 텔레비전이나 길에서 술마시고 담배 피우는 장면을 
보면 “아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술마시고 담배 피우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7’하고 나름대로 크리스천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까지도 말할 줄 안다. 

며칠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울기에 “왜 우느냐7’ 고 물어봤더니 ， 꿈에 마귀가 

사표ZyzZ(Acfs) 승 vL형17캐 3} 승 가1oJ7 }? @ 

그리고 ‘사도행전’ 을 읽으시면서， 선교의 전략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 

울’ 이 머문 곳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얼마나 또는 왜 그곳에 머물렀는지 말입니다 바 

울’ 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 
라"(마 10:8)라는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 

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마 10:9-1이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공급 

하심만을 의뢰하고 다녔으며 ， “o}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 

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마 10:11 )라는 말씀대로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녔 

습니다. “사람들을 삼7}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 질하 

리라" (마 10:17)라는 말씀대로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받았고，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 

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 
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 10:19-20) 

라는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을 읽으시면서 선교사 

역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형 

성과 성장과 박해(1장-9장)，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시작(10장-12장) ， 첫 번째 선교 

여행(13장-15 :35) ， 두 번째 선교여행(15:36-18:22) , 세 번째 선교여행(18:23깅1 : 16) ， 그리 
고 로마로 효t하는 선교 여행(21 :26-28:29)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바울’ 이 머물 

렀던 기간을 눈여겨 보십시오. 그러면 님}울’ 은 머무는 기간을 필요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조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선교 지역을 정차로 넓혀가고 있다 
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는 갈라디아 지역， 두 번째 선교여행에 

서는마게도니아지역 ， 그리고세 번째 선교여행은그동안의 지역을돌아보고， 마지막 

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지역까지 복음 전파의 범위를 확장해 갔습니다. 이러한 사 

실은 지도를놓고 살펴보면 그 반경이 점차로 확산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계속) 

김동하 목사 (출판택 지되 

김 경 록 (집사，유아부김이삭아빠) 

나타나서 마귀를 믿으라고 해서 무서워서 울었다며， “아빠， 마귀 믿으면 지옥가 

죠7’하는 것이었다. “그래， 하지만 이삭아， 이삭이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 

문에 마귀를 겁내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마귀보다 훨씬 힘이 세단다. 예수님 이 

름으로마귀야물러가라하면 마귀는무서워서 도망간단다 그제서야안도의 표 

정을하며， “나는예수님이 제일좋아”하는것이었다. 말씀으로찬양과기도로아 
름답게 자라가는 이삭이를 보면서 때로 아빠의 신앙생활이 부끄러울 때도 있다.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인가? 

이삭아， 지혜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어 린이로 건강하게 

자라서 예수님을 항상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천 

국의 알곡 신자， 알곡 일꾼이 되어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 

다" (시 126:5) , 이삭이가 이 렇듯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보이지 않게 

기도해 주신 선생님의 눈물의 기도와 유아부 전 

식구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리라. 

믿음의학교에서 

.，/립무를 자 

룻기는 고부(站積)간의 바른 관계를 알려 주는 도덕적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 

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방법을 알려 주시는 구속사의 일부입 

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유다 베들레햄에서 흉년을 만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 
다(룻 1:1).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흔 

합니다(룻 1:4), 그러나 얼마 후 나오미의 남편 엘리벨렉과 두 아들이 죽고， 이에 
나오미는 이방땅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오르바는 자기 
가 속한 백성 ， 자기가 섬기는 신(神)에게로 돌아갑니다(룻 1:14), 그러나 룻은 끝 
까지 시모를 따르겠다고 굳은 각오를 합니다(룻 1:14), “룻이 가로되 .. ，어머니께 

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 1:16), 룻의 고백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이 되신다는 올바른 신앙에 근거해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룻의 결심은 단순한 효성이나 애정을 초월 
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룻 1:17), 놀라운 것은 나오미는 이방 우상의 나라 

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적으로 며느 
리들을 교훈시켰다는 것입니다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가 없었다면， 룻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었겠지요(롬 10:14-15)? 

룻의 이러한 신앙은 이방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했습니다(삿 4:18-22 , 마 1:5-17) , 다윗 왕가는 이스라엘 역사 

상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가문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 으로 오셨 
습니다(녹 1:27), 이 혈통이 이방여인 룻에 의해 이어진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 

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며 ，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롬 3:29 , 갈 3:14), 

인간의 신분이나 혈통 퉁 지위고하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 
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무를 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구속’ 의 방법으로 말입니 

다. 룻은 원래 저주 받을 모압의 딸이었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다윗 왕가의 족보를 이루었습니다(마 1:3-5),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광된 하나님의 족 

보에 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를 받아 주시고， 내 
죄값을 치뤄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들 
어간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하나님의 기업을물려받은자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그 많으신 긍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 
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벤전 1:3-4) ,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 
라" (갈 47) ， 

(권항임기자) 



<<D 2002년 11 월 10일 

모임 

1 징로월요새벽기도회 
일시 11일(월) 새벅기도회 후 
징소 ’ 베다니흘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 12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 베다니훌 

3 전도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 10:10 
장소 전도위원회의실 

4 기획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 1 5:30 
징소 : 기획위원회의실 

5 경찰전도회월례회 
일시 1 오늘 15:30 
장소 ‘베다니흘 

6，학원전도회월례회 
일시 ’오늘 12:20 
장소 학원전도회실 

7 권사 2지회월례회 
일시 : 1 3일(수) 수요l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님녀전당j 

1 바울 2지회월례회 
일시 ‘ 1 4일(목) 19:00 
징소 광주글로리 

2 바울 5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1 교구간사소회의실 

3 바울 6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401호 

4, 바울 9지회 월려|회 
일시 1 2일(화)n:oo 
장소 .양평자똥차공업사 

(tt031-π2-2301) 

5 바울 1 0지회월례회 
일시 : 23일(토) 18:00 
장소 풍전(률903-44 1 5) 

6, 바울 13지회 월례회 
일시 ‘ 17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유치부실 

7 바울 14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제2교육관 204호 

8 바울 17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 5:00 

장소 제2교육관 4충 

9 베드로 1지회월례회 
일시 14일(옥) 19:30 
장소 교육관 204호 

10 베드로 4지회 월례회 
일시 16일(토) 18:00 
장소 : 장원식당(ft3473-2646) 

11 베드로 10지회 월례회 
일시 12일(화) 19:00 
장소 깅경환회장댁 

12 베드로 16지회 월례회 
일시 : 12일(화) 18:30 
장소 ’윤상철 회장댁 

(tt031-342-4223) 
13 한나 1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교구모임장소 

14 한나 2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 5:00 
장소 .교육관 30 1호 

15 한나 4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영아부실 
16 한나 5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메추라기훌 

17 한나 6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교육관 401호 

18 ， 한나 9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베다니흘 

19 한나 11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 5:00 
징소 교육관 307호 

20 한나 14지회 월례회 
일시 1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교구모입장소 

21 한나 17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 제2교육관 402호 

22 에스더 9지회 월례회 
일시 17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징소 베다니훌 

23 에스더 1 4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제2교육관 203호 

24 에스더 17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제2교육관 4충 

25 루디아 6지회 월례회 

주낀흥헌 

교회소석 

제706호 

일시 ‘ 1 9일(화) 11 :00 
장소 ‘ 송파 한양@22-1107 

ft2202-7536 
26 마리아 2지회 월례회 
일시 12일(화) 10:00 
장소 교육관 304호 

27 마리이 1 0지회 월례회 
일시 : 1 2일(화) 10:30 
징소 주영숙 집사댁(ft987-4힘1) 

28 미리아 1 3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3부예배후 
장소 ‘교구간사소회의실 

29 미리아 14지회 월례회 
일시 1 2일(화) 10:30 
장소 ‘ 이미숙 회장댁(ft892-3448) 

1 정영칭성도 
양회용 집사 장인， 정태육 집사의 부 
친， 4교구 가든2구역 / 10월 28일 별 
세， 10월 30일장헤 

2 최유신타교목사 
이숭건 성도 장인， 최숙경 집사의 부 
친 ， 1 7교구 성복구역 / 1 일 별세， 4일 
장례 

3 이정자권시 
김형종 집사 부인 l 김우준 집사 모친， 
김미정 권찰의 시모， 5교구 포이구역 
/ 1일별세 ， 4일장혜 

4 김인숙은퇴권시 
깅셰일 성도 모친 ， 이창경 성도의 시 
모， 17교구 파크구역 / 4일 별세 ， 6일 
장혜 

5， 전웅배타교집사 
전은수 집사 부친， 허주원 권찰의 시 

부， 13교구 부평구역 / 4일 별세， 6일 
장혜 

6 김짐례은퇴집시 
이병학 장로의 장모， 8교구 워커힐구 

역 / 5일 별세 ， 7일 장혜 

직원모집 
충현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칩부문 음항실(초보자도 가능 2. 자격 서|례교인 

3. 제훌 서류 자필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당회장 추천서(타교인인 경위 
4. 서류 제훌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 1 충현교회 사무국 zr 552-8200 

3*1’; 흉행-.쳐 

대악 • 정년부 성극 쩌14회 정기공연 
“빌라도의고백” 

일시 ·오늘 13시 장소:복지관지하2층마르다흘 

7교구새신자전도집회 
일시 오늘 14:00 장소 복지관 지하2층 

1교구 태신자 및 잃은 양 조정 전도모임 
일시 : 19일(화) 18:00- 21 :00 
장소 . 메추라기흘{선교관 지하2층) 

군복무 중인 영제에게 성탄선물을 
군전도회에서는 성탄절의 기쁨을 
군복무중인 형제들과 나누려 합니다-

가족 중 군에 복무중인 형제들의 주소를 군전도회 
에 비치된 소정의 앙식에 기입하여 

11 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비지용 성경잔송가를 찾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위하여 

안내석에 성경과 찬승가를 비치해 놓고 있으나 
그 동안 많이 분실되어 부족합니다 

본의 아니게 집에 가져가셨거나， 
각 부서에 있는 교회비치용성경찬승가를 

속히 예배위원회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교구초정전도집회 
일시 ‘ 17일(다음주일) 14:00 
장소.아멘휠본당지해 

11교구 태신자 초정 전도집회 
일시 : 오늘 14:00-15:30 
장소:교육관 307호 

주일교구모입 장소 변경 
16교구모임장소가 

오늘저11교육관 407호에서 있습니다， 

새 · 가 · 족 을 환 영 합 니·다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742 고회정 1 청년2부 747 강혜연 1 ‘ ::ïlτt:Ta 

743 강석호 1 청년2부 748 유희자 4 장년1부 윤숭현(4) 

744 황재현 19 청년1부 749 김옥지 11 장년2부 이양례(9) 

745 최광성 청년2부 강혜숙(2) 750 김충희 14 청년2부 김분식(14) 

746 김영숙 l 장년1부 751 이금애 16 청년2부 정경희(16) 

양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0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립니다 

7 최동순성도 
시해걸 집사 모친， 최낙회 집사의 시 
모， 17교구 장미구역 /6일 별세 ， 8일 
장려1 

12 :30，갈렬리훌 

결온 

2 조님길 군(고광국 집사， 조순회 집사 
의 조카， 9교구)과 김덕진 앙(김소창 
씨 ， 김경자 씨의 딸， 대천제일교회) / 
1 5일(금) 1}00, 갈릴리흩 

3 라이추군(라이덴테칭 성도，치앙슈 
힘 성도의 아들)과 신나미 앙(신현길 
집사， 이학자 권사의 딸， 9교구) / 11 
월 19일(화) 싱가폴 호탤 

엄세웅 군(엄홍섭 집사， 서정자 권사 
의 아들， 3교구)과 박진희 앙(권영자 
씨의 딸， 예수사랑교회) / 1 4일(목) 

톨굉ε힘E훌톨 

↑한냥대a ↑옹호대'" ↑성수대교 

21죠캉튼.t앵 

픔 • 영옹선씩 

용11원 F뺑뭐 ’l 르네상스찍 

역잉변(1번웅구) 상성 → 

| 예배 안내 | 
구분 시간 장소 

오전7:00 본당 

11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UX){외국어 동시통역 예iij)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드리는예배) 

찬양빼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오전 ]]:00 II 오후 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차량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 

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 
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 

한통로로사용하여주소서. 

a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흔에 대한 뜨거 

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 

유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 

를 확신하며 , 예수 그리스도 

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 

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밍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 

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 

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 

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 

서 .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 

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 

려하고 함께 일함드로써 하나 

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 

어져가게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 

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 

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 

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되게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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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는· 분·들 

. 우|임목사 김성관 

l 시무장로 l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신교뉘원징 싱경연구검김 당호 서기 17교구징 교구위원징 교궈|원회 1교구 기획위원회 5교구 어 H메부 

윤인현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오정헌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선교위원 몽A써원징 S젠부징 구제부장 재3교육우|원징 3교구 대학부 17교구 선교위원피 9교구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여국근 김교성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찬앙위원징 l교구짙 8교:찜 자 16교구징 몽A쩨원 15.교구 11교구 4교구 정년1부 1ö.교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유0원깅 E밴2부징 긴축뉘원 닙벨렘진S때g A녕부징 8교구 6교구 ?교구 깅그 11교구 

차신득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이하영 고광환 김황곤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법인운영위원 여배위윌장 뼈젓위원장 기획위원징 전도위원징 1ι교구 외신부 12교구 ’;교구 1드。lf-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이종섭 최기홍 장 훈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김A예원징 기도원깅 ，12교육위원징 ，"1교육위원장 성혜부징 

이갑재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 찬앙감독 강임구 
15.교구징 행정위원장 직능전도부징 새7f즉부징 14.교구징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 여전도사 
건죽위원 신혼7엠부징 신교위원 진도위원 9교구장 

정연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9교구 4교구 3교구 14，교구 1 ’교구 
1때구징 당회부서기 O맨잔엠징 소밍부징 ‘ 「드。T닙지。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10교구 8교구 5교구 6교구 ’1교구 

임Of!r엘진g때징 실르임진g때징 E때부짐 징년2부징 틱이부징 
조욱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7교구 16교구 12교구 2교구 11교구 
기브리얼섣앨핍 엠열진S때질 때H따부징 칭년1부징 행성위원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19.교구 1교구 15교구 19교구 
중등3부징 유xl부징 여h배위원 ‘F녀L!T닝자。 중등1부장 

정청길 신상수 강철형 펴1숭 김영은 l 단기선교사 강기엽 (스리링커) 
i드。T닙자。 영이부징 유년부징 중등2부징 유이부장 • 단기평신도선교사 최은아(스리료배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퇴 


